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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번 칼럼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

무지성 양치기가 아닌 생각하며 양치기하는 게 중요했죠.

그리고 생각하며 양치기한다는 건,

피드백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.

이 과정에서 행동영역을 언급한 적 있는데요.

이제부터 조금 충격적인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.

행동영역을 만들었다면, 이제 버리세요.

...???

애써 피드백해서 만들어낸 행동영역을 버리라니,

이게 무슨 말일까요?

간단히 말하면

틀 속에서, 틀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.

우선 행동영역을 마련했다면 그 방식대로 연습하겠죠?

그러다가 어느 정도 내면화되면, 이제는 버리라는 뜻입니다.

단순한 습관만으로는 수능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.

A->B 형식의 행동영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.

완벽하게 내면화되어 있던가,

현장에서의 경험에 근거한 직관이 필요합니다.

이 직관을 위해서, 행동영역을 버리라는 말입니다.

물롬 최소한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해야겠죠.

틀 안에서, 틀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.

규칙성 안에서의 자유로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.

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행동영역을 만들고, 내면화한 뒤, 얽매이지 않는다.

이게 현장에서의 압박을 이겨내고 당일 생각을 해낼 수 있는, 

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자신합니다.


